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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드리는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미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지킬 신학
생들이 그들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. 또한,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
그들의 지역 사회를 섬길 신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교회들에 힘이 되
어 줄 것입니다.
�

“�제게는�두�가지�부담감이�있습니다.�제가�받은�것을�누군가에게�되돌려주고�싶은�
마음,�또�모든�사람이�교역자�자격과정�프로그램을�통과할�수�있도록�도와야�한다
는�마음입니다.�누군가가�저를�도왔기�때문에�제가�여기에�있는�것이니까요.”

––– 저스틴 윌슨 목사, 박사, 체로키 및 오지브웨 부족

�
�
“�창조주�하나님,�저는�주님께서�언제나�저와�함께�계시고,�주님의�이름으로�두세�사
람이�모인�공동체의�장점을�아신다고�믿습니다.�언제나�주님과�저뿐이라고�느껴지
지만�저는�주님과�함께�하는�시간을�소중히�생각합니다.�주님,�만약�공동체가�갈라
진�나무껍질처럼�부서진다면,�어떻게�앞으로�나아갈�수�있겠습니까?”

––– 베타니 프린텁-데이비스, 뉴욕주 투스카로라 부족 

�
�
“�저는�미국의�노동�스케줄에�지배되지�않으면서�원주민�의식을�행하면서�온전하게�북
미�원주민으로서�살�수�있고,�환경에도�좋고,�우리의�언어와�문화를�유지하면서�살�수�
있는�친환경�공동체를�만들고�싶습니다.”

––– 마커스 브릭스-클라우드, 마스코케 부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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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원주민선교주일�헌금은,�연합감리교회가�교단적으로�행하는�6개의�특별�
헌금의�하나로,�원주민�목회자들과�교회들�및�신학생들을�준비시키고�힘

을�실어주는�데�사용되어,�그들만이�할�수�있는,�진정한�예배를�드리고�예수님을�
섬기는�일을�가능하게�합니다.�우리가�드리는�헌금의�절반은�우리가�속한�연회
와�지역의�사역에�사용되며,�나머지�절반은�전국�단위의�연합감리교회�미원주민�
사역을�지원합니다.�

예를 들면: 

•  소속 연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미원주민선교주일헌금이 지역의 
어떤 사역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세요. 예를 들면, 서오
하이오연회의 $100,000 보조금은 미원주민 공동체들이 코비
드-19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•  마커스 브릭스-클라우드는 자연계와 친밀한 관계성을 실천하
는 에코 빌리지를 통해 마스코케(Maskoke) 언어를 적극적으
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.

•   미원주민 연합감리교인들은 세계 교회 협의회(WCC)와 협력
하여 전 세계의 토착민 영성과 권리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
장기적 전략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
우리가�아낌없이�드리는�미원주민선교주일헌금은�그들의�사역�가운데�미원주민�
문화를�존중하고�기념할�신학생들을�훈련하고�준비시키는�데�사용됩니다.�또한�
그리스도의�사랑으로�그들의�지역사회를�섬길�신선하고�문화적으로�적합한�방법
을�찾고�있는�교회들에�힘을�공급하는�데�사용됩니다.�오늘�UMCgiving.org/
giveNAMS�에서�온라인으로�후원하시거나�체크�메모난에�“미원주민선교주일”
을�적어�소속된�교회에�헌금해�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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